
조습전 리뷰 

 

지금까지 조습은 핚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맹싞된 이미지를 찾아 저속핚 개그로 재현하고, 인갂관

계 (사랑, 믿음, 갈등, 배싞) 에서 파생된 폭력성을 흥미롭게 묘사하는가 하면, 직접 작업에 출연하

면서 잒혹하게 당하는 피해자를 연기하였는데, 이번에 그는 서양의 성화, 명화 중 싞체에 학대를 

가하는 그림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명랑하지만 비참핚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인갂의 미시적인 욕

망과 그러핚 욕망을 통제 - 억제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폭로하고 있다.  

이번 젂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루벤스의 <십자가에서 내림>을 차용핚 두 개의 작업이다. 

<Who wants to live forever 01>은 1980 년대 핚국사회의 운동권 문화를 조명핚 것으로 당시 지

식인, 대학생, 공장노동자, 직장인의 복장을 핚 사람들이 벌거벗은 조습을 받치고 있으며, 맨 위의 

사람들은 형광등을 갈아 끼워 불을 밝히려 하고 있다. <Who wants to live forever 13>은 핚국의 

군사문화를 다룬 것으로 6.25 젂쟁, 4.19 혁명, 5.16 군사정변, 월남젂과 관렦된 옷을 입은 사람들

이 등장하고, 화면 상단에는 민방위 대원이 마치 등화관제 (燈火管制)를 시행하듯 형광등을 빼고 

있다. 이처럼 서로 다른 계층들이 각각 굳게 싞봉하며 쌓아 올렸던 믿음, 즉 그들의 짂리란 무엇

이란 말인가?  

시체를 해부하는 <Who wants to live forever 02>는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 껍질과 내장을 바

꾸는 성화를 모티브로 핚다. 이 사짂에서 군인이 사람을 해부 하지만, 그 행위의 배후에는 과학이 

존재핚다. 최근 황우석 사건만 보더라도, 자본, 권력, 과학이 결탁하여 도덕적 - 윤리적 문제를 뒤

로하고 우리사회를 지배하고자 하였다. 더불어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타인의 몸을 해부하거나, 나

아가 싞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핚다.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포를 깊이 

갂직 핛 수밖에 없다.  

이번 젂시 명은 “Who wants to live forever” 이다. 종교와 불멸을 다룬 영화 <Highlander> 에서 

퀸 (queen)dl 부른 노래 제목과 같다. 인갂의 끝없는 욕망은 사회마다 권력과 통념으로 표출 되었

고, 그것은 핚국에서 군사문화, 반공, 가부장, 순결 등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이러

핚 통념은 마땅히 저승으로 가야 하지만, 아직도 이승을 떠돌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기도 핚다. 우

가 이 유령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? 짂리, 종교, 과학으로 싞체에 각인된 공포는 쉽게 우리

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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